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에 숨이 턱 막히는 마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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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평리의 상징이자 주상절리인 박수기정 절벽 모습. 바가지로 마실 샘물(박수)이 솟는 절벽(기

정)이라는 뜻으로 절벽 아래 맑은 용천수가 솟아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남쪽 해안가 끝자락에 위치한 대평리는 주상절리인 ‘박수기정’과 높이 334m의 

군산이 병풍처럼 에워싸면서 배산임수의 형세를 갖추고 있다. 

  

기암절벽과 오름에 둘러싸여 다른 마을과 단절된 지형 탓에 1948년 4·3사건의 광풍에도 피해가 

없었던 마을로 꼽히고 있다. 

  

이 마을은 약 300년 전인 1734년(영조 10년) 양기성이 처음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6년까지 마을명은 ‘난드르’였다. 제주말로 ‘너른 들’이란 뜻으로, 마을에 용왕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면서 ‘용왕난드르 마을’로 불려왔다. 

  

대평리는 1980년 초까지 진입로가 꾸불꾸불한 비포장 비탈길인데다 시외버스는 하루 4회 운행에 

불과했고, 도민들조차 잘 모르던 외진 마을이었다. 

  

뒤로는 130m 높이의 깎아지른 ‘박수기정’(용천수가 나오는 절벽이란 뜻)이 있고, 앞으로는 형제섬, 

송악산, 마라도가 보이는 태평양을 품은 조용했던 마을은 4년 전 올레길(9코스)이 생겨난 후 주목

을 받게 됐다. 

  

관광객들마다 아름다움에 반했다는 입소문이 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아예 눌러앉아 버렸다. 

  

‘화엄경’(1993)으로 대종상 감독상을 거머쥔 장선우 감독은 2005년 이곳에 정착, ‘물고기카페’를 차

렸다.  

  

현재 264세대 549명 중 약 30%는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세 집 건너 민박 또는 카페가 들어

설 정도로 마을 전체가 관광 명소다. 

  

2009년 문광부가 공모한 ‘마을미술프로젝트’에서 많은 미술가들은 대평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마

을 안길과 포구는 다채로운 미술작품으로 꾸며지면서 ‘아트 올레길’이 탄생하게 됐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보니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대평포구에 해녀 공연장을 설치했고, 현직 해녀 13명이 팀을 꾸려 흥겨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제주해녀공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 상금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40대부터 60대까지 주민과 외지인 6명이 모여 결성한 마을 밴드가 있다. 

  



 

해녀 공연팀과 마을 밴드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마다 무대에 서면서 대평

리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파도소리가 넘실대는 마늘밭에선 푸른 잎사귀가 햇살을 머금으며 봄소식을 알리고 있다. 대평리

의 주요 소득작물은 마늘이다. 농가의 80%가 마늘을 재배하는 데 면적은 60만㎡에 달한다. 

  

2010년 안전행정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첨돼 마을의 노후 창고를 개조, 마늘 가공·

제조시설을 갖춰 놓았다. 

  

농산물 직판장에선 마늘과 꿀을 혼합한 ‘마늘꿀탕’과 마늘 엑기스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 현대

식 장비를 도입, 흑마늘 가공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특산물로 해풍을 맞고 자란 감귤을 말

려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감귤 말랭이’와 꼬들꼬들한 미역도 인기를 끌고 있다. 

  

2차 가공품에 대한 생산·판매와 운영을 마을에서 직접 하기 위해 ‘난드르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됐

다. 이 같은 농산물 직거래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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